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5. 7. 7.(월) 11:00, 

(지면) 2025. 7. 8.(화) 조간
배포 2025. 7. 7.(월) 06:00

스마트 항만장비, 기술개발 착수
- 국내기술 중심의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항만장비 핵심 부품·기술 개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기술개발(2025∼2028, 310억 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관련 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화물을 선박에서 육지로 내리는 하역부터 항만 내에서의 이동, 보관 그리고 항만 

밖으로의 반출까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처리 과정 전반이 자동화된 항만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장비 도입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
항만’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총 310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항만
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자동하역장비와 무인이송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지원과 무인이송장비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제어·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항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산업이다“라며, “국내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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